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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9. 23.(금) 09:00 배포 일시 2022. 9. 23.(금) 09:00

담당 부서 체육협력관 책임자 과장 김경화 (044-203-3161)

국제체육과 담당자 사무관 이종호 (044-203-3167)

<골때녀> 박선영, 전 축구국가대표 구자철, 조원희도 
‘2023 아시안컵’ 대한민국 유치 응원한다

- 한-코스타리카 평가전 현장에서 ‘2023 아시안컵’ 유치 홍보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대한축구협회(회장 정몽규)와 

함께 배우 박선영, 전 축구국가대표 구자철, 조원희 씨를 ‘2023 아시아축구

연맹(AFC) 아시안컵(이하 2023 아시안컵)’ 대한민국 유치 알림대사로 

새롭게 선정하고 대한민국 대 코스타리카의 축구 평가전(9. 23. 고양종합

운동장) 현장에서 ‘2023 아시안컵’ 유치를 기원하는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친다.

 박선영, 구자철, 조원희 씨도 ‘2023 아시안컵’ 유치 알림 대사로 참여

 경기장 현장에서 알림대사 이영표, 아이키, 이중근 씨와 함께 아시안컵 유치 응원

  문체부는 대한축구협회와 함께 지난 9월 2일(금), 이영표(대한축구협회 

부회장), 황선홍(23세 이하 대표팀 감독), 이중근(붉은악마 의장), 아이키

(안무가 겸 댄서), 이수근(개그맨), 박문성(해설위원), 배성재(스포츠캐스터) 

씨 등 7인을 알림대사로 선정한 바 있다. 이번에 박선영, 구자철, 조원희 

씨가 알림대사로 새롭게 합류하게 됨에 따라 ‘2023 아시안컵’ 유치 홍보는 

더욱 힘을 받게 됐다.

  배우 박선영 씨는 에스비에스(SBS) 인기프로그램 <골 때리는 그녀들>에 

출연하면서 자타공인 뛰어난 축구 실력과 남다른 축구 사랑을 선보였다. 

제주유나이티드 에프시(FC)에서 현역으로 뛰고 있는 구자철 씨는 뛰어난 

말솜씨로 ‘2022 카타르월드컵’ 한국방송(KBS) 해설위원을 함께 맡고 있다. 

축구국가대표 수비수였던 조원희 씨는 현재 구독자 30만 이상의 축구 관련 

인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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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타리카와의 평가전 현장에도 알림대사가 함께한다. 알림대사로 새로 

선정된 박선영 씨를 비롯해 이영표, 아이키, 이중근 씨가 현장을 찾아 전반전 

종료 후 쉬는 시간에 ‘2023 아시안컵’ 유치 성공 기원 행사를 진행한다. 

 현수막, 전광판, 엘이디 보드 등 경기장 시설 활용한 ‘2023 아시안컵’ 유치 기원 홍보

  한편 평가전이 열리는 고양종합운동장 경기장 곳곳에서도 응원 메시지를 

찾아볼 수 있다. ‘2023 아시안컵 유치도, 우승도 대한민국’이라는 현수막을 

고양종합운동장 경기장 곳곳에 게시하고 경기 시작 전과 전반 종료 후 쉬는 

시간에는 경기장의 대형 전광판을 통해 손흥민 선수가 출연하는 ‘2023 

아시안컵’ 홍보영상을 상영한다. 경기 중간중간 엘이디(LED) 보드에는 

‘2023 아시안컵 대한민국 유치 원해? 응-원해’ 문구를 함께 표출해 유치 

응원 분위기를 조성한다.

 월드컵 10회 진출에 빛나는 대한민국 축구, 

 ‘2023 아시안컵’ 유치와 우승, 두 개의 목표 향해 뛴다

  ‘2023 아시안컵’을 대한민국에 유치하면 2002년 월드컵을 업그레이드한 

새로운 차원의 축구축제가 열리면서 한국문화(케이컬처)와 융합된 새로운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여러 도시에서 경기를 분산 개최해 

지역의 스포츠와 문화도 활성화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손흥민, 

김민재 선수 등 스타 선수들이 참가함으로써 아시안컵이 세계 정상급 

대회로 성장하는 발판도 마련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월드컵 10회 진출에 빛나는 대한민국 축구가 

63년 만의 아시안컵 유치와 우승이라는 두 개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대한

축구협회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며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도 주요 행사 등 계기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유치 홍보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현장사진 별도 배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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